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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행동과 사고 발생을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해 안전성향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
었다. 안전 심리 분야에서 근로자의 안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안전 리더십과 안전 문화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Lewin에 따르면 Behavior = Person * Environment으로 환경은 물리적 환경(기계, 장비 등)과 심리-사회적
(psyco-social) 환경(안전 리더십/문화)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근로자 개인 특성이 안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개인 특성 중 일관되게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 성격이고, Lee 등(2018)은 개인 성격이 
안전/불안전 행동에 영향을 미칠 확률은 35% 이상이며, 불안전 행동으로 한정해 보면 50% 이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불안전
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는 비교적 소수의 직원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였다(Clarke & Robertson 2008). 따라서 안전/불안전 행동
을 예측할 수 있는 성격 특성을 검증하여, 직원 선발이나 재직자 코칭에 활용한다면 산업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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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이로 인한 부상 혹은 사망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
면 재해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실질 재해자수는 2021년 122,713명에서 2022년 130,34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정부는 사망사고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국가 평균 수준(0.29‱)까지 감축하는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으
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11.30.) 산업 재해율은 2016-2017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산업 재해율은 0.65%로 
전년 대비 0.02% 증가하였고 구체적으로 2022년 한해 사망 2,223명, 부상 107,214명, 업무상 질병 요양자는 23,134명이었다. 

이러한 산업 재해로 인한 보상금과 경제 손실액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고(표 1 참조), 산업재해의 발생은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
에게 전반적인 직·간접적 경제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표 1. 최근 5년간 국내 산업재해 및 이로 인한 경제손실액 발생 추이
년도

변인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재해자수(명) 90,129 90,656 89,848 102,305 109,242 108,379 122,713

재해율(%) 0.50 0.49 0.48 0.54 0.58 0.57 0.63

산재보상금(억원) 40,791 42,801 44,360 50,339 55,294 59,968 64,529

경제손실액(억원) 203,955 214,003 221,802 251,695 276,468 299,841 322,647

산업 재해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불안전행동으로 알려져 왔다. Heinrich, Peterson 및 Ross(198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업 
재해 발생 원인의 88%가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10년간 미국의 산업 재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전체 
사고의 76%가 행동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 및 행동에 의한 부분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원인의 96%가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McSwee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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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안전한 행동을 안전행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안전 심리 분
야에서 근로자의 안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안전 리더십 그리고 안전 문화나 분위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
되어 왔다. Lewin에 따르면 Behavior=Person*Environment으로 환경은 물리적 환경(기계, 장비, 보호구 등)과 안전리더십과 안
전문화와 같은 심리사회적(psyco-social)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근로자 개인 특성이 안전/불안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개인 특성 중 일관되게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 성격이고, 국외 연구들은 개인 성격 특성(Big 5 등)이 안전 행동과 
사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Lee 등(2018)은 개인 성격이 안전/불안전 행동에 영향을 미칠 확률은 35% 이
상이며, 불안전 행동으로 한정해 보면 50% 이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는 비교적 소수의 직원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였다(Clarke & Robertson 2008). 따라서 안전/불안전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성격 특성이 검증된다면, 직원 
선발이나 재직자 코칭에 활용할 수 있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본 론

본 연구에서는 안전성향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기존의 Big 5, HEXACO와 안전/사고 관련 문헌, 자극추
구, 위험 감수 관련 문헌, 안전 성격검사/사례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초 31개 요인 190문항을 도출하였고, 전국 단위 근로자 2,148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24개 요인 134문항을 선별하였고, 성격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성격 요인들과 불안전 행동(위반행동) 그리고 안전행동(순응, 참여 행동) 간의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통해 수렴, 

변별,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안전행동과 상관이 높게 나타난 10개의 성격 요인으로는 근면성실, 신중함, 공감, 완벽, 성찰성장, 상상력, 유능성, 경험추구, 

적극성, 주도성이며, 불안전 행동과 상관이 높게 나타난 10개의 성격 요인은 편법 추구, 무기력, 충동성, 염세주의, 분노반추, 비
애감, 마감지연, 규칙저항, 위반, 스트레스 취약성으로 나타났다.

표 2. 안전행동과의 상관관계 상위 10개 성격요인

표 3. 불안전행동과의 상관관계 상위 10개 성격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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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3.1 연구결과
연구 결과 문항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안전행동(순응, 참여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성격 요인들은 불안전행동(위반)과의 상관이 낮게 나타났다. 즉, 안전행동과 불안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격 
요인이 다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안전 및 불안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4개 특성 1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80문항의 안전 
성향 검사(X-insightⓇSPQ)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군집 분석을 통해 4 군집으로 유형화하였다(그림 1 참조). 

.

그림 1. 안전행동과 불안전행동의 상관관계 성격요인

안전 및 불안전 행동과 유미의한 상관을 보이는 성격 특성들을 바탕으로 안전 행동 예측지수와 불안전 행동 예측지수를 개발
하였고, 이를 통해 개인 안전성향 지수를 도출하였다. 안전리더십, 의사소통, 안전시스템 요인으로 조직 안전 문화(환경 요인)지
수를 도출하였으며, 지수를 바탕으로 총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2. 지수를 바탕으로 군집분석 결과 (4개의 군집으로 구분)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현장 사고통계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사고 현장은 전체 23개 중 18개를 예측하였고, 사고건수는 총 71

건 중 58건을 예측하였다. 각각의 예측률은 78%와 82%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안전 성격 검사와 안전문화 진단 점수를 통해 현
장 안전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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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X-insightⓡ SPQ와 안전문화 점수를 바탕으로 한 현장 위험예측

3.2 연구활용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성향 검사를 통해 관리감독자 코칭에 활용하거나, 선발 시 사용하는 인적성 검사에 추가적

으로 사용한다면 추후 산업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 특성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현장 적용을 통해 실제 이러한 안전 성향 검사가 안전/불안전 행동과 사
고를 실제로 예측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이 필요하다.

3.3 제한점
본 현장 타당도 검증자료는 각 현장의 기존 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성을 검증한 것으로, 추후에는 사전 예측 후에 현장에서
의 근로자들의 안전행동 수준, 관리감독자들의 주요 안전관리 행동 수준, 아차사고 보거 건수, 현장 개선 건의사항 건수 그리고 
사고가 미래에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예측 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개인별, 관리자별 안전 성향과 안전 행동, 안전 분위기, 사고 결과 비교 검증과 개인 특성이 리더십, 문화와 같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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